
 나카미야에 있는 특별사적 구다라데라(백제사) 절터는 8 세기 후반 백제 왕족의 
후예 인 백제왕씨(구다라노코니시키우지)가 나니와에서 이곳으로 이주한 뒤 일족의 
집안 사원으로 건립한 절의 유적으로 추정됩니다. 1941 년에 국가의 사적으로 
지정되었 고, 1952 년 3 월에 특별사적이 되었습니다.
 정비 전에는 오사카부에서 오사카성과 동등한 특별사적임에도 불구하고 노송이 하 
늘을 뒤덮고 잡목이 무성해 출입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얼룩조릿대 사이로 주춧 돌이 
보이는 등 황폐한 모습이었지만, 1965 년부터 일본 전국에서도 최초의 사적공 
원으로서 2 년에 걸친 정비를 통해 시민을 위한 휴식의 광장이 되었습니다.
 절옛날에는 ‘구다라지(백제사) 절터의 솔바람’으로 널리 알려진 것처럼 오래된 
소나무와 잡목이 유구를 둘러싼 풍요로운 자연 경관이 특징이었지만, 2012년부터 
시작된 재정비 사업으로 그 모습이 크게 변했습니다. 귀중한 유적을 보호하고, 건립 
당시의 웅장한 풍경을 재현하기 위해 사적지 내의 송림 대부분이 벌채되었지만, 북동부 
등 일부 소나무는 옛 모습을 오늘까지 전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원에서는 최신 발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금당, 동탑, 서탑, 중문 등 기단이 
충실히 입체 복원되었습니다. 2025년에는 쓰이지베이 토담 정비도 완료되어, 쌍탑식의 
아름다운 가람 배치가 더욱 선명하게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솔잎 끝을 살짝 만지며 
지나가는 바람은 옛날 송림의 기억을 간직한 채, 새롭게 부활한 ‘관사(국가의 감독과 
보호를 받는 절)’로서 격조 높은 역사 공간을 찾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건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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